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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간 사
 안녕하십니까?

 충남 문화관광정책 연구모임 대표의원 여운영입니다.

 본 연구모임은 유구한 역사와 다양한 문화를 가지고 있는 충남의 저력을 확인하고 

활용할 수 있는 방안 모색은 물론이고 산과 들 그리고 바다를 가지고 있는 천혜의 

자연환경과 수도권 인근의 중소도시가 가지는 독특한 관광자원을 토대로 하는 충남 

관광발전에 대한 정책개발을 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아낌없는 후원과 지원을 해주신 충남도의회 유병국 의장님과 문화복지위원회 김연 

위원장님 그리고 물심양면으로 행정적 도움을 주신 문화복지위원회 오지현 

수석전문위원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기획과 

진행 등 여러 가지를 몸소 행해주신 정지은 간사님과 참여해주시고 좋은 의견 주신 

모든 위원님께도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본 연구모임은 2월 11일 발족식을 기점으로 하여 9개월이라는 짧은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연구주제발표, 현장방문, 워크숍, 세미나 등을 통해 작으나마 충남의 

문화관광발전을 위한 토대 마련이라는 업적을 남겼습니다. 특히 날로 부상하고 있는 

MICE산업에 대한 육성 전략 마련에 대해서는 본 연구모임의 커다란 성과가 아닌가 

자부하고 싶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신 모든 분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저희들의 

9개월간의 노력이 비록 미약할지라도 충남의 문화관광 발전을 위한 작은 씨앗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9. 12.

충남 문화･관광 정책 연구모임 대표 여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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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정책연구모임 사업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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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문화‧관광 정책 연구모임｣사업계획

 ◈ 충남의 문화‧관광 진흥을 위한 주요 정책 발굴과 적용 및 

인사이트 도출

 ◈ 문화‧관광 관련 연구회 구성원의 상호교류를 통한 정책 동향 

파악 및 충남의 문화‧관광 진흥 관련 다양한 정책 활성화 도모

1  사업개요

  m 사업대상 : 충남 문화‧관광 정책 연구

  m 사업기간 : 2019년 3월 ~ 11월(9개월)

  m 사업내용

    - 충남의 문화‧관광 자원(서비스) 현황 파악 및 선행사례 연구를 통한 

충남 도정 활용방안 검토

    - 충남의 문화‧관광 진흥을 위한 주요 정책 발굴

    - 세미나 및 워크숍 개최를 통한 연구 방법의 다각화 모색

    - 보고서 발간

  m 사업비 : 5,000천원

2  세부 사업계획

  m 충남의 문화‧관광 자원(서비스) 현황 파악 및 선행사례 연구를 통한 

충남 도정 활용방안 검토

    - 사업내용 : 문화‧관광 관련 사례연구 및 토론회를 통한 충남도정 

활용방안 검토(연구회 정기모임)

    - 사 업 비 : 1,500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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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 충남의 문화‧관광 진흥을 위한 주요 정책 발굴

    - 사업내용 : 전문가 활용 연구 수행(충남연구원), 자체세미나

    - 사 업 비 : 500천원

  m 세미나 및 워크숍 개최를 통한 연구 방법의 다각화 모색

    - 사업내용 : 국내 전문가 및 충남도 실국 담당자 초청워크숍 개최

    - 사 업 비 : 2,000천원

  m 보고서 발간

    - 사업내용 : 연구사례집 발간 및 연구 성과 공유

    - 사 업 비 : 1,000천원

3  사업 추진일정

  m 2019. 3   : 사업계획 수립

  m 2019. 4   : 연구회 발족식 및 정기모임 개최

  m 2019. 5~7 : 문화‧관광 관련 사례연구 세미나 개최

  m 2019. 7~9 : 충남 문화‧관광 진흥 정책 발굴 세미나 개최

  m 2019. 10  : 연구 성과 워크숍 개최

  m 2019. 11  : 보고서 발간

4  기대효과

  m 충남 내 환경과 특성을 고려하여 지역맞춤형 문화‧관광 정책을 

수행할 수 있는 추진 체계 구축

  m 위원회, 전문가, 관계자, 충남도 실국의 협력적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시너지효과 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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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정책연구모임 활동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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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충남 문화･관광 정책 연구모임 충청남도의회 등록

❍ 2019년 3월 충남 문화･관광 정책 연구모임이 충청남도의회 운영 

위원회에서 의결됨으로써 2019년 12월까지 활동을 전개함

❍ 충남 문화･관광 정책 연구 모임

구분 성 명 소속 또는 상임위원회 비 고

대표 여운영 충남도의회 의원

간사 정지은 충남연구원 책임연구원

회원 김  연 충남도의회 의원

김옥수 충남도의회 의원

김기영 충남도의회 의원

김한태 충남도의회 의원

정병기 충남도의회 의원

최  훈 충남도의회 의원

황영란 충남도의회 의원

김동규 충남문화산업진흥원 본부장

김제곤 충남문화산업진흥원 책임연구원

김인배 충청남도관광협회 회장

정명진 충청남도관광협회 이사

강병락 충남도청 관광진흥과 관광정책팀장 

허창덕 충남도청 문화정책과 문화산업팀장

최돈정 충남연구원 책임연구원

제수진 충남연구원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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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발족식

 ❍ 일 시 : 2019. 2. 11.(월) 13:00~15:00

 ❍ 장 소 : 문화복지위원회 회의실(108호)

 ❍ 참석인원 : 17명(도의원 8명, 외부전문가 9명)

 ❍ 주요내용 : 발족식 및 향후 연구 일정과 내용 논의

 ❍ 활동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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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MICE 세미나 

 ❍ 일 시 : 2019. 5. 3.(금) 10:00~12:00

 ❍ 장 소 : 문화복지위원회 회의실(108호)

 ❍ 참석인원 : 19명(도의원 8명, 외부전문가 11명)

 ❍ 주요내용 : 충남 문화도시 구축을 위한 MICE 4.0 전략 자문 및 회원 토론

 ❍ 활동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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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현장답사

 ❍ 일 시 : 2019. 9. 9.(월)

 ❍ 장 소 : 경주화백컨벤션뷰로

 ❍ 참석인원 : 14명(도의원 4명, 문복위 5명, 총무담당관 1명, 

                  도 1명, 전문가 3명)

 ❍ 주요내용 : MICE 현장사례지 방문 및 워크숍 진행

 ❍ 활동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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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최종세미나

 ❍ 일 시 : 2019. 10. 18.(금) 10:30~12:00

 ❍ 장 소 : 특별위원회 회의실(108호)

 ❍ 참석인원 : 14명(도 의원 7, 문복위 4, 총무담당관 1, 도 1, 전문가 3)

 ❍ 주요내용 : 문화서비스 확대방안 및 관광 선행사례 발제, 자유토론 등

 ❍ 활동사진



5. 주요 성과

 ❍ 여운영 의원 도정질문 : ‘충청남도 관광객 유치에 대하여’

  - 자생력 없는 관 주도 축제 남설로 인한 예산 집행의 비효율성과 내･외국인 

관광객 유치현황･경제적 파급효과 등에 대한 통계 관리 소홀 지적

  - 봄철･가을철에 편중된 축제 시기 조정 필요성 제기

  - 관광 활성화를 위한 관광공사 설립 진행 현황 확인

 ❍ 충남 MICE 산업의 육성 전략 도출

  - 정책동향 파악 :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및 타 지자체 관련 조례 

제정 현황 및 내용 검토

  - 해외사례 연구 : 싱가포르, 브뤼셀, 미국 텍사스 오스틴 SXSW 등

  - 국내 현황 : 전국 컨벤션센터 운영 주체 및 조직 형태 비교

  - 육성 전략 : SWOT 분석 및 구체적 육성 전략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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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정책 연구모임 결과 및 

제언





- 15 -

충남 MICE 산업의 육성 전략

정지은  충남연구원 책임연구원(연구 간사)

1. 배경 및 목적
● 세계경제의 개발화가 가속화되고, 국제협력 및 교류의 필요성으로 인해 국제회의에 대한 수요는 

증가하고 있음. 이에 따라 세계 각국은 국제회의산업을 미래 문화관광산업으로 주목하여 집중 
육성하고 있음(정광민 등, 2019)
- 국제회의산업은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지식기반 산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등 

산업적 파급력이 큰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충남에서도 관련 산업 진흥을 위한 시책 마련이 필요함
- 최근 세계정상회의 개최 전문회의시설 확충, 별도 법률 제정, 유치‧개최 지원제도 운영 등을 발판

삼아 양적으로 크게 성장하고 있으며, 2016~2017년 2년 연속 국제회의 개최 건수(UIA, 국제협
회연합)가 세계 1위를 달성하였음

● 현재 중앙정부에서도 국제회의산업을 활용한 국가의 주요 산업에 대한 지원을 펼치고 있음
- 충남에는 주요 기반 산업이 클러스터를 구축하고 있어, 타 시‧도와 차별화 할 수 있는 ‘MICE 

(Meeting 회의, Incentives 포상관광, Convention 컨벤션, Exhibition 전시)’등의 기능이 결합된 
국제컨벤션센터 등의 건립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음

- 따라서 충남 MICE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 및 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
립하는 체계가 필요함

● 충남에서 ˹민선 7기˼ 도정 운영 방향은 도민 누구도 소외 받지 않고, 양질의 삶을 누리는 충남을 
구현하는 것으로, 이를 실현하기 위해 5대 도정목표를 설정함. 그 중에서 ‘풍요롭고 쾌적한 
삶(문화‧관광)’ 실현을 위해 본 연구회를 조직하여, 충남 문화‧관광 진흥을 위한 MICE 산업 
육성 전략 연구를 수행하고자 함
- 충남 MICE 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동향 및 개념 분석, 관련 해외 사례와 국내 현황을 살펴보고, 

향후 충남 문화도시를 구축할 수 있는 MICE 육성 전략들을 모색하고자 함

● 충남 MICE 산업 육성 전략 도출을 위한 본 과업의 수행 방식은 사전 킥-오프 미팅 
(2019.01.28.), 발족식(2019.02.11.), 세미나 2회 실시(2019.05.03., 2019.10.18.) 현장 
방문(2019.09.09.) 등을 통해 도출된 아이디어 공유 및 결과 제안으로 구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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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MICE 산업의 개념 및 정책동향1)

1) MICE 산업의 개념
● 전 세계적으로 MICE(Meeting 회의, Incentives 포상관광, Convention 컨벤션, Exhibition 

전시) 산업이 문화‧관광‧경제에 미치는 엄청난 파급효과로 인해, 각국에서는 MICE산업을 미래 
성장 분야로 발전시키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MICE는 1990년대 싱가포르에서 시작된 용어로, 국제기간, 협회 등이 정보교류 및 토론을 목

적으로 개최하는 비즈니스 및 회의를 의미하며, 국가 및 단체에 따라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음

● MICE는 국제적으로 통일된 용어는 아니며, 국제기구 및 국가 등에 따라 다르게 정의하고 있음. 
MICE 중에서 회의로 볼 수 있는 분야는 Meeting, Convention, Conference, Congress이며, 이 
중 일정 수준 이상의 외국인 참가 여부에 따라 국제회의, 국내회의로 구분할 수 있음
- 여러 국가에서 MICE 중 인센티브 투어(Incentive tour)와 전시회(Exhibition)는 대체로 구분하고 

있지만, 미팅(Meeting), 컨벤션(Convention)은 혼재되어 사용하는 경우가 있음. ICCA, 싱가포르, 
호주 등은 미팅(Meeting)에 컨퍼런스(Conference), 컨벤션(Convention), 콩그레스(Congress) 등
을 포함하고 있으며, 한국관광공사, 미국 등은 미팅과 컨벤션을 구분하고 있는 등 국가마다 미팅
과 컨벤션에 대한 정의를 다르게 하고 있음

● Meetings은 기업 회의와 협회 회의를 의미하며, 호주나 싱가포르, ICCA 등의 국가는 컨퍼런스, 
콩그레스, 컨벤션 등의 대규모 회의를 Meeting에 포함시키는 등 가장 포괄적인 개념으로 볼 수 있음
- ICCA에 따르면, Meeting은 특정목적의 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한 장소에 여러 사람이 모이는 것

을 의미하며, 특정 주기에 관계없이 소집되는 연회 또는 총회를 포함함
- UNWTO가 정의한 Meeting은 기업이 주최하는 비즈니스 목적의 회의를 의미하며, 참가자는 기업

의 그룹사 내 회의, 동일 기업 내 회의, 고객사‧사업제공자 등이 개최하는 회의를 포함함

● Incentive, Incentive Events, Incentive Meetings, Incentive Travel은 인센티브 활동(Incentive 
activities)과 관련된 행사를 의미하며, 업무수행에 대한 보상 성격이 강함
- 한국관광공사는 Incentive를 조직원들의 동기부여 및 성과에 대한 보상을 위한 보상 관광 회의, 

순수 보상 여행으로 정의하고 있음
1) 본 연구모임의 “충남 문화도시 구축을 위한 MICE 4.0 육성 전략 세미나(2019.05.03.)”자료와 “정광민 등

(2019). 제4차 국제회의산업 육성 기본계획 수립 연구. 문화체육관광부”의 내용을 인용‧정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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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vention, Conference, Congress로 구분되며, Meeting 보다 규모가 큰 대형 회의와 전시회를 
동반하는 회의로 볼 수 있음
- 한국관광공사는 Convention을 Meeting의 정의와 동일하게 아이디어 교환, 정보교환, 토론, 사회

적 네트워크 형성을 위한 각종 회의로 정의하면서, 그 규모를 참가자 250명 이상으로 보고 있음

● Exhibition, Events로 구분하며, Exhibition은 소비자, 유통‧무역업자, 일반인 등을 대상으로 홍보, 
판매, 마케팅 활동을 하는 각종 전시회를 의미함
- 한국관광공사는 Event를 다양한 국적의 참가자를 대상으로 문화예술, 레저스포츠, 레크리에이션 

등 특정 주제와 관련해 개최되는 이벤트로 정의하면서, 여기에 메가 이벤트, 엘리트스포츠대회, 
국제회의는 제외함

- ˹전시산업발전법˼에서 ‘전시회’란 무역 상담과 상품 및 서비스의 판매, 홍보를 위하여 개최하는 상
설 또는 비상설 견본 상품박람회, 무역상담회, 박람회 등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종류와 규모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있음

2) MICE 산업의 정책동향
(1)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국제회의산업법)˼의 제 1조(목적)에서는 “국제회의의 
유치를 촉진하고 그 원활한 개최를 지원하여 국제회의산업을 육성‧진흥함으로써 관광산업의 
발전과 국민경제의 향상 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한다. 법의 구성 내용을 
살펴보면, 총 18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음
- ‘제3조(국가의 책무)’에서는 국제회의산업의 육성‧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계획의 수립 등 행정상‧재

정상의 지원조치를 강구해야 함을 명시함
- ‘제5조(국제회의산업육성기본계획의 수립)’에서는 국제회의의 유치와 촉진에 관한 사항, 국제회의

의 원활한 개최에 관한 사항, 국제회의에 필요한 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국제회의시설의 설치
와 확충에 관한 사항, 그 밖에 국제회의산업의 육성‧진흥에 관한 중요 사항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국제회의산업육성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해야 함을 명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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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조(국제회의산업 육성기반의 조성)’에서는 국제회의시설의 건립, 국제회의 전문 인력의 양성, 
국제회의산업 육성기반의 조성을 위한 국제협력,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수행하는 전자
국제회의 기반의 구축, 국제회의산업에 관한 정보와 통계의 수집‧분석 및 유통, 그 밖에 국제회의
산업 육성기반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을 추진하여, 국제회의산업 육성기
반을 조성해야 함을 명시함

- ‘제14조(국제회의도시의 지정 등)’에서는 국제회의도시 지정기준에 맞는 특별시‧광역시 및 시를 
국제회의로 지정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음

- ‘제15조(국제회의도시 지원)’, ‘제15의 2(국제회의복합지구의 지정 등)에서는 국제회의도시와 관
련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국제회의산업
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구역의 일정 지역을 국제회의복합지구로 지정할 수 있음
을 명시함

[표 1] 국제회의산업법의 구성 내용
구성 주요 내용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국가의 책무

제4조 삭제(2009.03.18.)

제5조 국제회의 전담조직의 지정 및 설치

제6조 국제회의산업육성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7조 국제회의 유치‧개최 지원

제8조 국제회의산업 육성기반의 조성

제9조 국제회의시설의 건립 및 운영 촉진 등

제10조 국제회의 전문 인력의 교육‧훈련 등

제11조 국제협력의 촉진

제12조 전자국제회의 기반의 확충

제13조 국제회의 정보의 유통 촉진

제14조 국제회의도시의 지정 등

제15조
국제회의도시의 지원, 국제회의복합지구의 지정 등, 국제회의직접시설의 지정 등, 
부담금의 감면 등

제16조 재정 지원

제17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18조 권한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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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제회의산업 관련 지자체 조례
● 전국 14개 광역지자체와 11개 기초지자체는 국제회의 또는 마이스 산업 관련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국제회의 및 마이스 산업육성의 근거로 삼고 있음. 하지만 충남에서는 아직 이와 
관련된 조례가 제정되지 않음
- 25개 지자체 조례를 살펴보면, ‘국제회의’를 명칭으로 사용하는 조례는 서울, 대전, 광주, 강원도, 

강원 고성군, 전북 전주시 등 6개 지자체에 불과하며, 대체적으로 ‘마이스’ 명칭을 사용하고 있음
- 2016 이후 울산광역시, 전라북도, 경기 안산시, 강원 고성군, 경북 안동시, 경북 문경시 등이 국

제회의 또는 마이스산업 육성 조례를 새롭게 제정하면서, 지자체마다 국제회의산업을 지역의 미
래 성장산업으로 육성시키고 있음

[표 2] 국제회의산업 육성 관련 지자체 조례 현황
구분 지자체 제정시기 조례명

광역
지자
체

서울특별시 2004.03.30 서울특별시 국제회의 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부산광역시 2014.01.01 부산광역시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대구광역시 2005.07.20 대구광역시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울산광역시 2018.05.17 울산광역시 마이스(MICE) 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인천광역시 2014.01.09 인천광역시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대전광역시 2008.06.20 대전광역시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광주광역시 2006.07.15 광주광역시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경기도 2012.01.05 경기도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강원도 2011.09.23 강원도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충청북도 2018.04.06 충청북도 마이스산업 육성 지원 조례

전라북도 2017.11.17 전라북도 마이스산업 육성 지원 조례

전라남도 2012.07.27 전라남도 마이스산업 육성 지원 조례

경상북도 2013.09.16 경상북도 마이스산업 육성 지원 조례

경상남도 2009.01.15 경상남도 마이스산업 육성 지원 조례

기초
지자
체

경기 고양시 2013.01.08 고양시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경기 수원시 2018.11.16 수원시 마이스산업 진흥 조례

경기 안산시 2016.04.20 안산시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강원 고성군 2017.06.23 고성군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북 전주시 2004.03.30 전주시 대규모 회의유치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남 여수시 2013.06.05 여수시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경북 문경시 2017.06.12 문경시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경북 안동시 2019.01.04 안동시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경북 경주시 2010.08.25 경주시 마이스(MICE)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경북 청송군 2015.10.13 청송군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경남 창원시 2014.05.15 창원시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자료 : 정광민 등(2019). 제4차 국제회의산업 육성 기본계획 수립 연구. 문화체육관광부. p.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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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자체의 국제회의산업 또는 마이스산업 육성 조례 내용을 살펴보면, 대체적으로 기본계획의 
수립, 국제회의 유치 및 개최 지원, 전담조직 설치 및 지원, 국제회의지원협의회 설치, 사무위탁 
등의 내용을 담고 있음
- 국제회의시설 설치 및 운영에 대한 내용은 경기도, 강원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경기도 고양시, 

경기도 수원시, 경상남도 창원시 등이 포함하고 있으며, 전문 인력 양성은 부산광역시, 충청북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 고양시, 경상북도 청송군 등이 포함하고 있음

- 국제회의복합지구 지정에 관한 내용은 인천광역시가 유일하며, 통계조사에 관한 내용은 인천광역
시, 부산광역시가 내용을 담고 있음

- 광역지자체 중에서는 인천광역시와 부산광역시 조례가 7개로 가장 많은 항목을 담고 있으며, 기
초지자체 중에서는 경기도 고양시, 수원시, 경상북도 청송군, 경상남도 창원시가 6개로 가장 많은 
항목을 포함하고 있음

[표 3] 광역지자체 및 기초지자체 국제회의 및 마이스 조례 항목 검토
항목 서울 부산 대구 울산 인천 광주 대전 경기 강원 충북 전북 전남 경북 경남

기본계획의 수립 • • • - • • • • • • • • • •
국제회의 유치‧개최 지원 • • • • • • • • • • • • • •
국제회의지원협의회 설치 - • • • • • - • • • • • • •
전담조직 설치 및 지원 • • • - • • • • • - • • • •

사무위탁 • • • • • • • • • • • • • •
국제회의시설 설치‧운영 - - - - - - - • • - - - • •

전문 인력양성 - • - - - - - • - • • • - -

국제회의복합지구 지정 - - - - • - - - - - - - - -

통계조사 - • - - • - - - - - - - - -

자료 : 정광민 등(2019). 제4차 국제회의산업 육성 기본계획 수립 연구. 문화체육관광부. p.45.

항목
경기
고양

경기
수원

경기
안산

강원 
고성

전북
전주

전남
여수

경북
문경

경북
경주

경북
안동

경북
청송

경남
창원

기본계획의 수립 • • • - - • • • • • •
국제회의 유치‧개최 지원 • • • • • • • • • • •
국제회의지원협의회 설치 • • • - - • • • • • •
전담조직 설치 및 지원 • • - - - • • • • • •

사무위탁 - - - • - - • • • • •
국제회의시설 설치‧운영 • • - - - - - - - - •

전문 인력양성 • • - - - - - - - • -

국제회의복합지구 지정 - - - - - - - - - - -

통계조사 - - - - - - - - - - -

자료 : 정광민 등(2019). 제4차 국제회의산업 육성 기본계획 수립 연구. 문화체육관광부. p.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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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MICE 산업의 해외사례 및 국내 현황 
1) MICE 산업의 해외 사례2)

(1) 국제 수준의 마이스 행사 육성 : 싱가포르
● 싱가포르는 국제 수준의 마이스 행사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양한 행사를 개최 시 특별 

입국수속, 유니크 베뉴 활용 지원, 유명인사 초청 활동 지원 같은 서비스 제공과 고객 특화된 
비즈니스 이벤트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Business Events in Singapore(BEis) 
프로그램을 통해 평가기준에 적합한 기업에게 펀딩을 지원함
- 싱가포르는 혁신적인 제품을 소개하는 국제 스탠더드 전시를 기준에 따라 인증국제전시회(Approved 

International Fair)로 선정하고, AIF 로고를 사용할 수 있게 함. AIF 승인을 받은 전시회에 참여하는 
기업은 두 배의 세금공제(Double Tax Deduction, DTD)를 허락하는 기업친화형 정책을 펼치고 있음

- 국제 수준의 행사 육성을 위해 첫 전시 또는 컨퍼런스(First exhibitions or trade conference)를 
개최하는 경우와 기존 전시회 또는 컨퍼런스(Anchored exhibitions or trade conference)를 차등
적으로 지원하여, 연차 전시회의 성장기반을 구축하고자 함

● 싱가포르는 마이스 산업의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을 촉진하기 위해 해외 주요 도시와 교류를 
강화하고 있으며, 세계 최초의 독자적인 컨벤션, 뷰로 간 얼라이언스로 5개 대륙의 12개 
도시마케팅전담기구를 대표하는 베스트 시티스 얼라이언스의 멤버로 활약 중임
- 싱가포르는 기업회의 및 인센티브 시장 개발을 위해 대상을 구분하여, 시장의 니즈에 맞는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으며, 현재 중국 시장을 겨냥한 INSPIRE China, 인도와 중동시장을 겨냥한 INSPIRE 
SAMEA, 유럽 및 북미 시장을 겨냥한 INSPIRE Europe & North America의 특화된 프로그램을 운영함

자료 : 경남도민일보(2016.09.28.). http://www.ido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519384.

[그림 1] 싱가포르 전경

2) “윤영혜 등(2018). 인천광역시 마이스산업 중장기 종합발전계획. 인천광역시”의 내용을 바탕으로 인용·정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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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제 협회들과의 관계 공고화를 통한 시장 개발 : 브뤼셀
● 브뤼셀은 국제협회 본부가 가장 많은 곳이며, 유럽에서 협회 주최 컨퍼런스가 가장 많이 개최되는 

국가로(UIA 기준), visit.brussels는 Union of International Association(UIA), Federation of 
International Association based in Belgium(FAIB), Maison des Associations Internationales 
MAI), European Society Association Executives(ESAE)와 전략적 파트너십으로 협력 관계를 맺
으며, ‘Association Bureau’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음
- ‘Association Bureau’는 브뤼셀 내에서 협회들의 법적, HR, 일반적인 질문들에 대한 답을 하고, 필요

한 파트너 및 전문가를 연결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여, 브뤼셀 내 국제 협회에게 더 나은 지원을 함으
로써 브뤼셀의 글로벌 역량을 강화함

- ‘Association Bureau’는 총 3명의 인력으로 운영되는데, 원스탑 쇼핑(One-stop shop), 글로벌 협회 
허브 파트너십(Global Association Hubs Partnership, GAHP), 네트워킹 프로젝트, 교육 기회 등의 서
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원스탑 쇼핑(One-stop shop)은 협회의 비즈니스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적합한 사람을 이어주고, 
브뤼셀 내 조직 운영과 연관된 모든 정보(법률 이슈, 금융, HR, 사무실 및 회의 공간, 거주)를 제공
함. 또한 글로벌 협회 허브 파트너십(Global Association Hubs Partnership, GAHP)은 DC, 두바이 협회 
센터, 싱가포르와 전략적 파트너십을 통해 국제 협회의 발전 전략을 지원하는데 독특한 플랫폼을 제공함

자료 : visit.brussels 홈페이지. https://visit.brussels/en/lists/association-bureau.

[그림 2] visit.brussels 활동 모습

(3) 지역적 특수성을 반영한 행사 개최 : 미국 텍사스 오스틴 SXSW 
● 사우스바이사우스웨스트(이하 SXSW)는 1987년부터 시작하여 30여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세계에서 가장 큰 음악 페스티벌로, 이제는 음악 페스티벌을 넘어 인터랙티브, 영화, 컨퍼런스 
등을 총 망라하는 대규모 페스티벌로 성장하였으며, 2018년 SXSW는 102개국 43만 
2,500여명의 참가자를 유치함



- 23 -

- SXSW는 초기에 음악 페스티벌로 시작하여, 1994년부터는 영화와 멀티미디어 부분이 추가되어 
축제 기간도 늘어났으며, 이후 한동안 음악, 영화, 멀티미디어의 세 축으로 진행되어 오다가 1990
년대 말부터 디지털 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부응하여, 멀티미디어 부문을 인터랙티브 부문으로 변
경한 이후 음악, 영화, 인터랙티브 부문으로 구성됨

- SXSW는 전 세계의 혁신적인 음악인, 영화인, 창업자들이 모여 아이디어를 공유하는 행사로 발전했으며, 
세계 각지의 뛰어난 스타트업들이 한데 모여 각각 회사의 제품과 기술력을 알리고 교류하는 장으로 확대됨

● 최근 2013년부터 SXSW Inc는 기존의 SXSW 외에도 오스틴 시에서 SXSW Edu(교육혁신)과 
SXSW Eco(환경), 라스베가스에서 SXSW V2V(혁신 스타트업) 총 세 개의 컨퍼런스를 개최함. 
SXSW로 인한 오스틴 내 경제적 효과는 약 3억 5060만 달러(한화 약 3,857억 원)에 달함
- SXSW V2V는 스타트업과 벤처 캐피털이 모여서 스타트업의 재능을 발굴하고, 네트워킹과 파이

낸싱을 제공하는 페스티벌로, 스타트업 경언, 멘토 및 코치 강연, 문화 엔터테인먼트 업계 전문가
로부터 엔터테인먼트 콘텐츠 기술 분야에 대한 경영 노하우를 전달하는 내용이 진행됨

- 2019년 SXSW 행사 세미나에 SM엔터테인먼트 이사가 연사로 참여하여 ‘K팝의 진정한 가치’를 
발표해 글로벌 음악, 엔터테인먼트 관계자들의 주목을 받음. 모든 세미나 세션에는 수화 서비스가 
제공되며, 곳곳에 장애인을 도울 수 있는 봉사자들이 상시 대기하고 있음(김수경, 2019.03.21.)

자료 : 브랜드브리프(2019.03.21.). http://www.brandbrief.co.kr/news/articleView.html?idxno=1740.

[그림 3] SXSW 2019 활동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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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MICE 산업의 국내 현황3)
● 국내외 사례를 살펴볼 때, 컨벤션 센터는 지역 컨벤션 활동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절대적으로 

높으며, 컨벤션뷰로, PCO 활동의 주요 무대로 이용되고 있음
- 컨벤션센터의 건립을 위해서는 문화체육관광부, 산업자원부와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하며(전시산업

발전법 제11조), 관련 법률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개발법, 부동산개발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관광진흥법, 전시산업발전법 등이 있음

- 전시산업발전법상의 전시시설, 국제회의산업육성에 관한 법률상의 전문회의시설 요건에 부합한 
컨벤션센터는 2016년 기준 14개가 존재함

[표 4] 지역별 전문회의시설
구분 설립연도 운영 주체 센터명

서울

1998 ㈜코엑스 코엑스(COEX)

1999 서울산업진흥원 SETEC

2002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aT Center

경기 2005 KINTEX 한국국제전시장(KINTEX)

인천 2008 인천관광공사 송도컨벤시아(Songdo Convensia)

대구 2001 EXCO 대구전시컨벤션센터(EXCO)

대전 2008 대전마케팅공사 대전컨벤션센터(DCC)

부산 2001 BEXCO 벡스코(BEXCO)

제주 2003 ㈜ICC JEJU 제주국제컨벤션센터(ICC JEJU)

경북
2010 EXCO 구미컨벤션센터(GUMICO)

2014 (재)경주화백컨벤션센터 경주화백컨벤션센터(HICO)

경남 2005 ㈜코엑스 창원컨벤션센터(CECO)

전북 2011 김대중컨벤션센터 군산새만금컨벤션센터(GSCO)

광주 2005 김대중컨벤션센터 김대중컨벤션센터(KDJ Center)

자료 : 김희수 등(2018). 전라북도 마이스산업 종합계획 수립 연구 용역. 전라북도. p.19.

● 컨벤션뷰로는 컨벤션, 전시회 뷰로의 기능뿐만 아니라 지역관광마케팅 기능을 종합적으로 
수행하는 지역마케팅기구(DMO)의 성격을 가짐
- 지역 CVB는 정부에서 국제회의 육성을 위하여 정책적으로 지원 법률을 제정하고, 국제회의 도시 

지정과 회의전담기구 설치를 각 지자체에 독려하면서 만들어짐
- 2003년 대구광역시에서 가장 처음으로 컨벤션뷰로를 설립한 이후, 각 지자체에서 설립됨. 우리나라의 

CVB는 visitor 안내 기능이 약하고, 주로 컨벤션 뷰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국제회의 관련 업무에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해외의 경우에는 지역마케팅기구(destination marketing organization)로 이용됨

3) “김희수 등(2018). 전라북도 마이스산업 종합계획 수립 연구 용역. 전라북도”의 내용을 바탕으로 인용·정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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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국내 컨벤션뷰로 설립 및 분포 현황
구분 설립연도 지자체 설립 형태 조직명 컨벤션센터 비고

별도 
조직 
형태

2003 대구시 사단법인 대구컨벤션관광뷰로 엑스코(EXCO) 회비징수

2005 제주도 사단법인 제주컨벤션뷰로 제주국제컨벤션센터(ICC) -

2007 광주시 사단법인 광주관광컨벤션뷰로 김대중 컨벤션센터 -

2012 경남도 사단법인 경남컨벤션뷰로 창원컨벤션센터(CECO) -

2013 청송군 재단법인
청송문화관광재단
MICE관광뷰로사업단

- -

2013 강원도 사단법인 강원컨벤션뷰로 알펜시아 컨벤션센터 -

2015 경주시 재단법인 경주컨벤션뷰로 경주화백컨벤션센터(HICO)
2013년 사단 

법인 최초 설립

지역 
DMO 
부서 
형태

2008 서울시 주식회사
서울관광마케팅
서울컨벤션뷰로

코엑스(COEX)
2005년 사단 

법인 최초 설립

2011 대전시 지방공사
대전마케팅공사
컨벤션뷰로

대전컨벤션센터(DCC) -

2011
경기도

지방공사
경기관광공사
경기MICE뷰로

킨텍스(KINTEX)
-

2016 사단법인
고양시관광컨벤션협의회

컨벤션뷰로
민관협의회 형태

2012 부산시 지방공사
부산관광공사
컨벤션뷰로

벡스코(BEXCO)
2004년 사단 

법인 최초 설립

2006 인천시 지방공사
인천관광공사
컨벤션뷰로

송도컨벤시아 -

2011 경기도 지방공사
경기관광공사
컨벤션뷰로

킨텍스(KINTEX) -

자료 : 김희수 등(2018). 전라북도 마이스산업 종합계획 수립 연구 용역. 전라북도. p.44.

● 경주화백컨벤션센터(HICO)에는 경주컨벤션뷰로가 설치되어 있으며, 경주 보문단지 내에 위치한 
최첨단 국제회의시설로, 천마도, 금제조익형관식, 선덕대왕신종 비천상 등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신라의 문화유산이 곳곳에 녹아있음. HICO는 주최자를 위한 전문행사시설임과 동시에 참가자들을 
위한 문화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회의실 13실(최대 15실)과 전시장을 가지고 있음

자료 : 경주화백컨벤션센터(HICO) 시설가이드 북.

[그림 4] 경주화백컨벤션센터(HICO) 전경



- 26 -

4. 충남 MICE 산업의 육성 전략
1) 충남의 SWOT 분석4)

● 본 연구에서는 충남의 MICE 산업 관련 SWOT(강점 Strength, 약점 Weakness, 기회 Opportunity, 
위협 Threat) 분석을 통해, 향후 충남 MICE 산업 육성의 전략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 충남 MICE 산업 관련 강점으로 ‘충남의 첨단 제조업 산업 경쟁력 및 발전가능성’, ‘MICE 행사 

중에서 중소규모 행사가 많으며, 회의 수요가 많음’, ‘충남은 수도권 및 타 시‧도와 가까운 근접
성’, ‘MICE 행사의 요소가 모두 활성화 될 수 있는 지역 및 산업 경쟁력 보유’, ‘충남 소재 기업
체인 전시 행사 수요가 많으며, 문화관광 자원 풍부’등을 꼽을 수 있음

자료 : 김기홍 등(2018). 충남 국제컨벤션센터 건립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연구. 충청남도. p.159.

[그림 5] 충남의 SWOT분석

4) “김기홍 등(2018). 충남 국제컨벤션센터 건립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연구. 충청남도”의 내용을 바탕
으로 인용·정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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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충남 MICE 산업의 육성 전략5)

● 전국적으로 대도시들이 MICE 산업 인프라를 증대 및 확충하고 있는 시점에서, 충남에서도 지역 
발전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얻기 위해 MICE 산업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음. 따라서 국내 
MICE 도시 간의 경쟁을 고려해야 하며, 효과적인 전략과 발전계획을 통해 경쟁우위를 점해야 
성공가능성을 높일 수 있음. 이를 위해 충남 MICE 산업의 육성 전략 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음
- 충남 MICE 산업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지역 내 숙박, 관광산업 등 유관산업에 파급효과가 창

출되어 방문객 지출을 포함한 경제적, 사회‧문화적 측면에서의 다양한 비경제적 편익이 발생할 수 있
도록 해야 함

● 첫째, 중‧소형 MICE 육성 전략이 필요함. 최근 MICE 산업 분야의 전체적인 규모는 늘어가고 
있으나, 한 이벤트 당 규모는 오히려 작아지는 추세를 보임. 즉, 많은 개최 비용이 소요되는 
메가 이벤트 경제적 파급효과에 대한 의구심이 늘어나면서 중‧소형 MICE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늘어가고 있음
- 현대사회에서 개인들이 지닌 욕구와 관심사가 갈수록 다양해지고 있는 현실에서 다수를 보편적으로 만

족시킬 수 있는 MICE의 개최는 리스크가 따르게 되며, MICE의 개최는 방문객 증가를 통한 경제적 효
과도 중요하지만 흥미로운 MICE의 개최를 통한 지역 주민의 여가향유 기회를 제공하는 측면도 중요함

- 역사유적‧자연자원 등 이외에도 지역이 일상적으로 형성하는 다채로운 문화는 중요한 관광‧여가 
기능을 할 수 있으며, 충남 어느 지역을 방문하더라도 소소한 지역의 MICE들을 만날 수 있는 다
양함이 있는 지역이 될 때, 관광적 효과는 물론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음

● 둘째, MICE 산업에서의 선택과 집중이 중요함. MICE 산업은 전시, 컨벤션, 학술회의, 인센티브, 
이벤트 등 다양한 형태의 행사를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념이며, 다양한 종류의 행사들을 모두 
유치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각각의 행사 유치 및 운영에 필요한 인프라, MICE 클러스터 내의 
구성원, 그리고 인력 등에는 유의한 차이가 존재함
- 대전 사례의 경우, 클러스터 내 다수의 연구기관과 대학교들을 통해 학술회의의 유치가 용이하다

고 볼 수 있음. 충남 역시 선택을 통해 MICE 중 타당성이 높은 소분류를 선택해 집중적인 육성 
전략을 수립해야 함

5) 본 연구모임의 “충남 문화도시 구축을 위한 MICE 4.0 육성 전략 세미나(2019.05.03.)”자료의 내용을 인용‧정
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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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째, MICE 클러스터 내의 인력수급 방안 마련과 조례 제정이 이루어져야 함. 앞서 살펴본 것처럼 
충남 내에는 마이스산업 관련 조례 제정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관련 조례 제정이 먼저 
선행되어야 함. 또한 첫 진행 단계에서부터 인력수급에 대한 방안을 마련해야 하며, 가능하다면 
지역 내 연구‧교육기관들과 협의해 선제적으로 교육 및 재교육 프로그램을 준비해야 함
- MICE 클러스터 내에는 회의‧전시시설, 숙박시설, PCO 등 다양한 인력 수요가 존재하는데, 전국

적인 MICE 시설의 확장으로 인해 가까운 미래에 MICE 전문 인력의 수급에 대한 어려움이 예상
됨. 클러스터에서 혁신을 통해 생산성을 높이는 주체는 인력이며, 우수한 인적자원 확보의 중요성
은 자원의 풍부함이나 우수성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음

● 넷째, 독특한 장소경험을 제공하는 유니크베뉴의 육성이 필요함. 충남은 지역의 우수하고 
다양한 문화·자연·인공자원 가운데 유니크베뉴로 활용 가능한 잠재적인 시설을 발굴하고, 
지역행사 개최를 시작으로 전국, 국제적인 MICE 행사 개최지로 홍보, 육성하는 것이 필요함. 
특정 시설 단독으로 유니크베뉴로의 활용이 어렵다면 인접한 시설의 기능적·물리적 연계를 통해 
유니크베뉴로 육성하는 전략도 필요함
- 최근 MICE 행사를 위한 개최지 선정 과정에는 컨벤션센터나 호텔, 대학교 등 일반적인 행사장소

가 아닌 고궁, 박물관, 전망 좋은 레스토랑, 스포츠시설 등 독특한 매력을 지닌 유니크베뉴를 선
호하는 경향이 있음. 즉, MICE 산업의 급성장으로 MICE 유치경쟁에서 대부분 지역의 인프라 수
준이 전반적으로 향상된 상황에서 다른 개최장소와는 차별화되어 방문객 및 미디어의 관심을 끌 
수 있는 뚜렷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유니크베뉴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음

- 현재 한국관광공사에서는 ‘코리아유니크베뉴’를 전국에 20개 지정하고 있지만, 충남은 단 한곳도 
포함되어 있지 않은 상황임

● 다섯 째, MICE의 진행 과정에서 미래 트렌드를 고려하는 것이 중요함. ICT 기술의 발달에 의한 
VR‧AR, 빅데이터, AI, 드론, 클라우딩 등 신기술은 이미 MICE 분야에서 콘텐츠 개발 및 홍보 
도구로 활용되고 있음. 또한 MICE 참가자들의 의식수준 향상으로 인해 친환경, 문화다양성, 
사회적 약자, 공정관광 등 공익적 가치에 대한 중요성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어, MICE의 개최 
및 운영의 전 과정에서 높아진 눈높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
- 공익적 가치에 대한 고려가 충분하지 않은 MICE의 경우, 참가자 스스로도 불편하게 느껴 지속가

능성을 지닐 수 없게 되는 경향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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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적으로 현대사회의 인구구조의 변화 및 트렌드의 변화 등으로 인해 MICE 참가자의 세부시
장이 가족단위, 실버계층, 아이동반, 나홀로족, 직장동료 등 점차 분화하고 있어, 이러한 시장상황
을 고려한 MICE의 발굴 및 개최, 운영 과정에서의 반영이 필요함

● 마지막으로, 관광산업과 연계를 통한 경제적 파급효과의 극대화가 이루어져야 함. MICE 분야 
참가자들의 선호에 맞는 관광 상품, 숙박시설, 외식콘텐츠 등의 프로그램을 계획 수립 
단계에서부터 같이 개발해, MICE의 관광 및 관련 산업에의 일출효과를 극대화하고 참가자의 
체류 및 지출을 최대한 내부화 하려는 노력이 필요함
- MICE 개최를 지원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해당 지역에의 경제적 파급효과 때문이며, 만약 

MICE를 통한 방문객들의 체류와 지출의 증가가 없다면, MICE 개최지원의 의미가 반감될 수
밖에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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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문화도시 구축을 위한 MICE 4.0 육성 전략 
세미나 토론 요지

이슬기  세종대학교 호텔관광경영학과 (seulkilee@sejong.ac.kr)

Ⅰ. 서론
현재 충남에서는 지역 발전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얻기 위해 MICE 산업의 육성을 위한 논의가 진행되

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1)2) 만약 MICE산업이 성공적으로 충남에 정착한다면, 지역 내 숙박, 관광산업

등 유관산업에의 파급효과가 창출되어 방문객 지출을 포함한 경제적인, 그리고 사회·문화적 측면에서의 다

양한 비경제적인 편익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지역적인 특성을 감안할 때, 연구개발의 성과확

산과 기업전시 등의 홍보 강화를 통해 배후 산업을 지원할 수 있는 유의미한 수단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

다.

다만, 현재 전국적으로 대도시들이 MICE 인프라를 증대·확충해 나가고 있는 것을 감안할 때3)4) 국내

MICE 도시 간의 경쟁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으며, 따라서 효과적인 전략과 발전계획을 통해 경쟁우위를

점하고 성공가능성을 높여 나갈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특히, 충남은 아직 서산비행장의 민항유치가 아직

시작되지 않은 상황에서 다른 대부분의 MICE 도시들이 공항을 보유하는 등 접근성 측면에서 불리한 위치

를 점하고 있기 때문에, 기타 광역단체들과는 전략 수립 및 차별화된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Ⅱ. 내용
갈수록 경쟁이 심화되어가는 국내 MICE시장에서 충남 MICE산업의 효과적인 차별화와 경쟁우위를 위

해서는, 계획수립에 크게 세 가지 관점에서의 고려가 선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다음과 같습니

다:

1. MICE 산업에서의 선택과 집중: MICE 는 전시, 컨벤션, 학술회의, 인센티브, 이벤트 등 다양한 형

태의 행사를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념입니다. 다양한 종류의 행사들을 모두 유치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각

각의 행사 유치 및 운영에 필요한 인프라, MICE 클러스터 내의 구성원, 그리고 인력 등에는 유의한 차이

가 있습니다. 일례로, 대전의 경우 클러스터 내 다수의 연구기관과 대학교들을 통해 학술회의의 유치가 용

이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충남 역시 선택을 통해 MICE 중 타당성이 높은 소분류를 선택해 집중적인 육

성 전략을 수립해야 할 것입니다.

1) http://www.chungnam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431710
2) http://www.fairnews.co.kr/news/article.html?no=11527
3) http://www.kintex.com/client/c060301/c060301_01.jsp?registNo=11968&cPage=1&sWord=&sField=&gubun=
4) http://www.etoday.co.kr/news/section/newsview.php?idxno=1678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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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MICE 클러스터 내의 인력수급방안: MICE 클러스터 내에는 회의/전시시설, 숙박시설, PCO 등 다

양한 인력 수요가 존재하는데, 전국적인 MICE 시설의 확장으로 인해 가까운 미래에 MICE 전문 인력의

수급에 다소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클러스터에서 혁신을 통해 생산성을 높이는 주체는 인력이며, 우수한

인적자원 확보의 중요성은 자원의 풍부함이나 우수성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

재 단계에서부터 인력수급에 대한 방안을 마련해야 하며, 가능하다면 지역 내 연구/교육기관들과 협의해

선제적으로 교육 및 재교육 프로그램을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3. 관광산업과의 연계를 통한 경제적 파급효과 극대화: MICE 개최를 지원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해

당 지역에의 경제적 파급효과 때문입니다. 만약 MICE를 통한 방문객들의 체류와 지출의 증가가 없다면,

MICE 개최지원의 의미가 반감될 수밖에 없습니다. 상기한 MICE 분야 참가자들의 선호에 맞는 관광 상

품, 숙박시설, 외식콘텐츠 등의 프로그램을 계획 수립 단계에서부터 같이 개발해, MICE의 관광 및 관련

산업에의 일출효과를 극대화하고 참가자의 체류 및 지출을 최대한 내부화 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

됩니다.

III. 결론 및 시사점
충남은 현재 MICE산업을 통해 문화도시를 구축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MICE 산업의 방향 

설정이 앞으로 충남 문화의 발전방향에 큰 영향을 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를 고려할 때, 현재의 

인프라와 강점, 그리고 내·외부 여건을 감안해 충남의 경쟁적 우위를 충분히 활용하는 MICE 전략의 수립이 무

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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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MICE산업 발전을 위한 제언

심창섭  가천대학교(cshim@gachon.ac.kr)

Ⅰ. 들어가며
최근 우리사회의 변화 속도는 놀랍다. ICT 발달에 따른 4차 산업혁명은 시공간의 개념 자체를 바꿔놓

고 있으며,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 저출산·저성장의 추세는 경제학의 기본 전제에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친환경, 공정성, 지속가능성 등 한 단계 높은 가치에 대한 늘어난 관심도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 이

런 근원적 거시환경의 변화 가운데서 충남은 MICE 분야의 발전을 위해 어떤 정책적 대응을 해야 할 것인

가? 이번 토론에서는 세 가지 제언을 드리고자 한다.

Ⅱ. 충남 MICE산업 발전을 위한 제언 
첫째, 중·소형 MICE의 육성이 필요하다. 최근 MICE 분야는 전체적인 규모는 늘어나고 있으나 한 이

벤트 당 규모는 오히려 작아지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즉 많은 개최비용이 소요되는 메가이

벤트의 경제적 파급효과에 대한 의구심이 늘어나면서 중·소형 MICE가 차지하는 비중이 늘어나고 있는 것

이다. 현대사회에서 개인들이 지닌 욕구와 관심사가 갈수록 다양해지고 있는 현실에서 다수를 보편적으로

만족시킬 수 있는 MICE의 개최는 리스크가 따르기 때문이다. MICE의 개최는 방문객 증가를 통한 경제

적 효과도 중요하지만 선진국으로 갈수록 흥미로운 MICE의 개최를 통한 지역 주민의 여가향유 기회를 제

공한다는 측면이 더 중요해지고 있다. 역사유적·자연자원 등 이외에도 지역이 일상적으로 형성하는 다채로

운 문화는 중요한 관광·여가기능을 할 수 있다. 충청남도가 어느 지역을 방문하더라도 소소한 지역의

MICE들을 만날 수 있는 다양함이 있는 지역이 될 때 관광적 효과는 물론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이 높아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둘째, 독특한 장소경험을 제공하는 유니크베뉴의 육성이 필요하다. 최근 MICE 행사를 위한 개최지 선

정 과정에는 컨벤션센터나 호텔, 대학교 등 일반적인 행사장소가 아닌 고궁, 박물관, 전망 좋은 레스토랑,

스포츠시설 등 독특한 매력을 지닌 유니크베뉴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즉 MICE 산업의 급성장으로

MICE 유치경쟁에서 대부분 지역의 인프라 수준이 전반적으로 향상된 상황에서 다른 개최장소와는 차별

화되어 방문객 및 미디어의 관심을 끌 수 있는 뚜렷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유니크베뉴의 중요성이 더해

지고 있는 것이다. 현재 한국관광공사에서는 <코리아유니크베뉴>를 전국에 20개 지정하고 있지만 충남은

단 한곳도 포함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 따라서 충남은 지역의 우수하고 다양한 문화·자연·인공자원 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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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유니크베뉴로 활용 가능한 잠재적인 시설을 발굴하고 지역행사 개최를 시작으로 전국, 국제적인 MICE

행사 개최지로 홍보, 육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정 시설 단독으로 유니크베뉴로의 활용이 어렵다면 인접

한 시설의 기능적·물리적 연계를 통해 유니크베뉴로 육성하는 것도 가능할 수 있다.

셋째, MICE의 진행 과정에서 미래 트렌드를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ICT 기술의 발달에

의한 VR/AR, 빅데이터, AI, 드론, 클라우딩 등 신기술은 이미 MICE 분야에서 콘텐츠 개발 및 홍보도구

로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또한 MICE 참가자들의 의식수준 향상으로 인해 친환경, 문화다양성, 사회

적약자, 공정관광 등 공익적 가치에 대한 중요성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어 MICE의 개최 및 운영의 전 과

정에서 높아진 눈높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즉 공익적 가치에 대한 고려가 충분하지 않은 MICE의 경우

참가자 스스로도 불편하게느껴 지속가능성을 지닐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추가적으로 현대사회의 인구구조

의 변화 및 트렌드의 변화 등으로 인해 MICE 참가자의 세부시장이 가족단위, 실버계층, 아이동반, 나홀

로족, 직장동료 등 점차 분화하고 있어 이러한 시장상황을 고려한 MICE의 발굴 및 개최, 운영 과정에서

의 반영이 필요하다.

III. 마치며
문재인 정부는 ‘쉼표가 있는 삶’을 국정의 중요한 지향점으로 삼고 있다. 이미 선진국 반열에 오른 2019

년 대한민국에서 MICE 산업의 목표가 MICE 개최 수의 증가 또는 MICE　방문객의 양적인 증가가 될

수 있는 것인지 한번 되돌아 봐야 한다. 즉 MICE 산업의 양적인 성장에는 성공하지만 충남도민의 삶의

질에는 큰 기여가 없는 상황을 만들 필요는 없다. 앞선 제언을 바탕으로 충남의 MICE 산업의 성장이 지

역경제의 발전뿐만 아니라 지역브랜드의 향상, 여가향유기회 확대 등 보다 다양한 측면에서의 충남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될 수 있기를 기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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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세미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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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 문화서비스 개선 방향1)

장  훈  한국문화관광연구원(jhoon99@kcti.re.kr)

Ⅰ. 서론
  1.  사회문화 환경의 변화

심각한 경쟁의 피로감을 느낀 대한민국 젊은 층의 2018년 행복 키워드는 ‘자기결정권 존중’과 ‘삶의 다양성’으로 나

타나고 있다. 밀레니얼 세대가 현재 인생에서 가장 추구하는 가치는 안정(42.4%)과 가족(39.5%)이며, 특히 안정은 정

서적 안정을 뜻하며 경제적 안정은 최소한의 여건만 충족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밀레니

얼 세대는 성공적인 미래보다 현재의 일상과 여유에 더 집중(43.3%)하고 일과 생활의 균형(work and life balance)을 

중시하는 경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남민희, 2018). 

‘워라밸’과 여가를 중시하는 경향은 이는 단순히 청년층에게서만 나타나고 있는 현상은 아니다. 2016년 국민여가활

동 조사에 의하면 삶의 영역인 여가활동을 삶의 필수재로 인식하는 경향이 88.6%로 나타나고 있고, 가구의 생애주기

별 사회서비스 희망률을 살펴보더라도 여가영역과 관련된 문화서비스는 전 가구의 43.3%가 희망을 하는 것으로 나타

나 상담서비스 7.5%, 아동 돌봄 서비스 16.94% 등 다른 사회서비스 영역에 비해 요구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박세경외, 

2015). 

그리고 최근에 가장 중요한 국가적 현안 중 하나인 고령사회와 관련해서도 여가 환경의 중요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

나고 있다. 2017년 사회조사에 의하면 19세 이상 국민의 58.6%는 ‘취미활동’을 하며 노후를 보내고 싶어 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통계청, 2017). 그리고 통계청(2016)에 따르면 2030년 기준으로 65세 이상의 고령인구의 비율이 

24.5%, 2040년 32%로 예상되고 있어 노인인구의 여가활동의 문제는 사회의 주요 현안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2.  정책 환경의 변화  
1) 시간제도의 변화 

최근 정책 환경의 큰 변화 중 하나는 노동시간 단축이다. ’16년 현재  한국의 노동시간은 연간 2069시간으로 OECD 

회원국 가운데 2위로 회원국 평균인 1,766시간과 비교하면 연간 347시간이나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OECD, 

2016). 노동시간뿐 아니라 연차휴가의 낮은 사용률(’13년 14.2일 중 8.6일 사용), 공휴일의 민간 미적용으로 인한 휴일

의 양극화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새 정부는 100대 국정과제에 ‘휴식이 있는 삶을 위한 일ㆍ생활의 균형 실현’

을 포함하여 과로사회 종식에 대한 강한 의지를 내비치고 있다. 정부의 의지에 따라 먼저 법정 근로시간을 1주일 최대 

1) 본 자료는 장훈(2018) 국민여가활성화를 문화서비스 개선 연구를 재구성 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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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이는 근로기준법 개정을 추진하여  2018년 7월 1일 시행에 이르렀다. 더불어 공공이 선도

하고 민간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연차휴가의 문제, 대체휴일제 등 공휴일에 대한 지속적인 대책을 수립 중에 있다.  

이에 향후 줄어든 노동시간, 즉 늘어난 여가시간을 국민이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는 사람들의 삶, 사회의 모습, 국가

의 정체성을 결정하는 중요한 사안으로 다가올 것이 틀림없는 상황이고, 이에 문화체육관광부를 비롯해 늘어난 시간을 

채울 콘텐츠(활동)를 담당하는 부처의 역할도 보다 중요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실제로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기

반시설과 제공되는 문화서비스의 효율적 제공을 통해 삶의 시간에 어떤 방식으로 개입할 것인지에 대한 대책의 일환으

로 도서관, 체육관 등 생활권 문화여가 서비스에 대한 공급계획을 수립 중에 있다. 

2) 문화서비스 효율성에 대한 압박 증가 

문화서비스에 대한 중요성 인식을 바탕으로 공공부문의 문화서비스 공급은 지속적해서 증가하고 있다. 2017년 1월 

기준 공공 부분에서 문화서비스를 제공하는 문화기반시설은 2,657개로 전년 대비 2.4% 증가하였고, 특히 공공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등의 증가율은 상대적으로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문화체육관광부, 2017). 상식적으로 생각하

면 문화서비스 공급의 증가는 문화서비스 수요의 증가와 연결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런데 문화서비스 수요는 상식과는 

다른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공공도서관의 경우 2013년 대비 2017년의 시설 수는 28% 증가했지만, 총이용자 수, 즉 

수요는 거의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문화체육관광부, 2017), 공공도서관 외에도 모든 문화기반시설의 수요 

총량은 변화가 없거나 감소하고 있어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다.

Ⅱ. 내용

  1. 문화서비스의 개념

1) 사회서비스의 한 영역으로서의 문화서비스

사회서비스는 사회 전 영역에서 다양하게 제공되고 있는 서비스 중 최소한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개인 

또는 사회 전체의 복지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해야 하는 서비스를 

의미한다. 사회서비스는 ｢사회보장기본법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률에 따라 보장되고 있다. 사회서비스의 범위는 

사회보장기본법상 복지, 보건의료, 교육, 고용, 주거, 문화, 환경 등의 분야로 규정하고 있다. 

범위 
광의 교육서비스, 보건서비스, 의료서비스, 사회복지서비스, 환경서비스, 

문화서비스 등
협의 보건서비스, 의료서비스, 사회복지서비스

최협의
(사회복
지서비

스)

사회적 돌봄서비스, 노인활동보조, 건강관리서비스, 장애인활동 보조, 
장애아동돌봄, 보육서비스, 일상생활 지원서비스, 가사지원 및 간병서
비스, 인지ㆍ인성발달 지원 서비스 등 

<표 1> 사회서비스의 개념

                         자료: 노기성(2011)을 바탕으로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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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법률상 규정된 사회서비스는 광의의 영역이지만, 개념적으로는 광의의 사회서비스는 사회정책영역, 협의의 사

회서비스는 사회복지서비스와 의료서비스, 최협의로는 돌봄서비스를 중심으로 한 사회복지서비스로 구분할 수 있다(노

기성, 2011). 

사회서비스 이전에도 교육, 보육, 문화, 사회복지, 보건 등은 정부에 의해 공급자 지원방식으로 제공되었으나 사회서

비스라는 용어로 불리지 않았고, 2006년 사회서비스로 명명되는 시점에 체육, 오락, 환경 분야, 돌봄서비스(노인, 장애

인, 아동) 등을 포괄하는 방식으로 전환되었다(노기성, 2011). 

2) 문화서비스의 정의

문화서비스를 정의하는 방식도 사회서비스를 정의하는 방식과 마찬가지로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 사회서비스의 

일환으로서의 문화서비스의 개념은 콘텐츠 측면에서 문화/예술, 체육/스포츠, 여행/관광 콘텐츠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의미하고, 대상적 측면에서 보편적 대상과 취약계층 대상으로 나뉠 수 있다.  

유형 내용 

문화/예술
다양한 문화 및 예술 프로그램에 참여, 향유하거나 문화예술 영역
에서 소외되었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문화카드를 발급하여 문화 
관람의 기회를 제공하는 등의 서비스

체육/스포츠 
서비스

체육 및 스포츠 활동에 참여하거나 체육활동 참여기화가 적은 계
층에게 체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거나 체육프로그램 이용료를 감면
하는 서비스 

여행/관광서비스 여가 시간에 여행 및 관광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여행에 쉽게 참여
하지 못하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여행 프로그램 참여기회를 제공

<표 2> 광의의 사회서비스 개념상 문화서비스의 개념

                      자료: 정종호외(2017). 2017년 사회서비스 수요공급실태조사.

다만 문화서비스 콘텐츠 관할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의 관점에서 문화서비스는 보다 문화/예술 콘텐츠에 초점을 맞

추고 있으며 이를 공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를 의미한다. 

[그림 1] 서비스, 사회서비스, 문화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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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문화서비스 주요 요소

문화서비
스

콘텐츠
문화서비

스
공급주체 

문화서비스 전달체계 문화서비스
대상시설 인력

문화/예술 공공

문화기반시설
(도서관, 미술관, 
박물관, 공영장 

등)
종사자 일반, 취약

아웃리치
(outreach) 종사자 일반, 취약

민간 민간문화시설 종사자 일반, 취약

<표 3> 문화서비스 주요 요소 

서비스의 개념, 사회서비스의 개념, 사회서비스 내에서 문화서비스의 개념을 포괄적으로 검토하고, 문화체육관광부

에서 제공하는 문화서비스를 재정의하면, 문화서비스의 콘텐츠는 문화/예술을, 공급 주체는 공공에서, 문화서비스 전달

체계는 문화기반시설을 중심으로, 대상은 일반 국민과 취약계층 모두를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를 의미한다. 

  2. 문화서비스 접근성

1) 접근성 제약 

수요자 입장에서 문화서비스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의사결정, 정보탐색, 실제 접근, 서비스 이용에 단계를 거치게 되

는데, 각각의 단계 혹은 여러 단계에서 참여를 제약하는 요소들이 존재한다. 

문화서비스 참여의 의사결정 단계에서는 해당 서비스에 대한 욕구, 주변의 권유 및 해당 서비스의 이미지(브랜드), 

수요 여건(시간, 비용, 장애 여부, 돌봄 대상 여부 등) 등이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편의상 의사결정의 단계로 구분하였지만, 사실상 의사결정의 단계에는 서비스 참여과정 전반에 관한 휴리스틱스

(heuristics)2)가 발동하여 자신의 여건, 서비스 이용의 조건 등을 비교하여 서비스 이용 결정, 보류, 취소 등의 의사결

정이 이루어지게 된다

정보탐색의 단계에서는 기존의 이용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기존의 정보 확인, 불분명한 정보에 대한 확인, 새로운 정

보의 탐색 등을 하게 되고, 새로운 이용자는 어디서부터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다양한 정보수집 방식을 

동원해 일단 정보에 접근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서비스 접근 단계에서는 서비스의 물리적 거리, 이동수단, 이동비용, 소요시간, 대중교통을 이용한 접근 편의성 등 

시설로 이동할 때 불편을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지점이 존재한다. 

서비스 이용 단계에서는 1) 핵심서비스 영역에서 수요자 취향을 고려한 프로그램, 서비스 품질, 서비스 이용절차의 

편의성, 이용가능한 시간의 일치 등의 이용 경험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고, 2)부가적 서비스 영역인 수요자의 외부적 

욕구(보육 서비스 병행 등), 편의서비스(주차 공간, 카페, 매점 등) 등도 이용 경험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3)서

비스의 공간의 쾌적성, 공간의 심미성 등도 이용 경험에 포함될 수 있다.  

2) 불충분한 시간이나 정보로 인하여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없거나, 체계적이면서 합리적인 판단이 굳이 필요하지 않은 상황에서
사람들이 빠르게 사용하는 어림짐작 의사결정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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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여정 경험요인 
의사결정 단계 서비스 이용욕구, 서비스 이미지, 수요 여건(시간, 비용 등) 
정보탐색 단계 정보획득의 편의성 등
서비스 접근 단

계
물리적 거리, 이동수단, 이동비용, 소요시간, 대중교통 편의성 
등

서비스 이용 단
계

핵심(취향, 품질, 편의, 개방시간 등), 부가(대상맞춤 서비스, 
편의서비스 등)
공간(쾌적성, 심미성, 편리성)

<표 4> 문화서비스 참여의 고객여정 및 경험요인 

2) 문화서비스 접근성(참여여정) 진단 

구분 차원 문화서비스 이슈 

참여 현황
공급특성 - 다양한 측면에서 도서관이 문화서비스 리더
수요특성 - 수요 특성별 문화서비스 참여의 차이 발생

- 문화서비스 개선을 위한 주요 대상 설정 필요  

참여제약

욕구인식
- 문화적 욕구가 높으나, 수요자의 욕구와 공공 문화

서비스의 간격 
존재(관람형 욕구와 참여형 서비스의 괴리) 

의사결정
- 공공문화서비스 인지 수준이 낮고, 이미지도 부정
적
- 향유 여건과 관련애서는 비용, 시간이 가장 큰 제약
요인 

정보탐색 - 정보획득과 관련해서는 대체로 용이하다는 의견 
우세

서비스접근 - 접근성은 대체적으로 양호한 것으로 인식

참여품질

핵심품질 - 핵심품질에 대한 부정적 의견 가장 우세
- 특히, 공급과 수요시간의 불일치에 불만족  

상호작용품
질

- 상호작용 품질에서는 서비스 형평성(기회의 균등)
에 대한 부정적 의견이 우세 

환경품질 - 환경 품질에서는 입지, 주차, 동반 공간에 대한 부
정적인 평가가 가장 높은 영역

<표 5-3> 문화서비스 참여 여정 이슈

참여 집단 구분에 따라 참여 제약을 살펴보면, 모든 집단의 참여 제약은 영역에 있어서는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

었다. 전반적으로 제약을 크게 느끼는 집단은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참여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집단

에 따라 참여 제약의 프로파일이 다소 차이가 나고 있었다. 예를 들면, 모든 집단에서 동일하게 나타나는 참여 제약인 

부정적 이미지는 참여수준이 높은 집단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현상도 발견되었다. 애호 이용자는 자주 이용함으로 인해 

문화서비스에 긍정적인 측면을 잘 알고  있지만, 불편함도 가장 빈번하게 경험하기 때문으로 해석하였다. 그리고 참여

수준이 낮아질수록 높은 집단에서 발견되지 않는 되는 추가적인 제약들도 발견되었다. 정보부족은 애호 이용자, 간헐

적 이용자에게서 제약으로 나타나지 않았지만, 잠재적 이용자와 비이용자에게는 참여 제약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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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구분 집단 특성 참여제약

애호 이용자
- 여성, 20~30대, 주부 등
- 아동 자녀
- 서울, 경기/인천, 대전/청, 

대구/경북
- 비용 부담, 부정적 이미지
- 시간부족, 시설부족

간헐적 이용
자

- 남성 40~50대, 사무직
- 청소년 자녀
- 대구/경북

- 비용부담, 부정적 이미지 
- 시설부족, 시간부족

잠재적 이용
자

- 성별영향 없음
- 50~60대, 농/임/어업, 자영업, 

생산/노무직
- 강원/제주, 광주/전라

- 비용부담, 시간부족
- 부정적 이미지, 시설부족
- 정보 부족

비이용자 
- 연령에 비례
- 농/임/어업, 생산/노무직
- 저소득 계층

- 시간부족, 시설부족, 관심부
족

- 비용부담, 정보 부족

<표 5-4> 참여집단 구분에 따른 특성 및 제약

                        주: 진한글씨는 다른 이용 집단에 비해 해당 제약이 가장 높은 경우 

참여집단 구분에 따른 참여품질 평가를 살펴보면, 모든 집단에서 핵심품질(시간불일치가 문제가 가장 두드러진 영

역)에 대한 부정적 응답비율이 가장 높았다. 그리고 다른 품질에서도 비슷한 영역에 대해 부정적 평가가 높은 패턴을 

보였다. 다만, 집단별로 다소간의 차이가 있는 지점을 살펴보면 간헐적 이용자는 기회의 균등측면에서 부정적인 평가

가 높았다. 잠재적 이용자의 경우 서비스 유연성, 접근성 품질에서 불만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상 구분 집단 특성 참여품질

애호 
이용자

- 여성, 20~30대, 주부 등
- 아동 자녀 유
- 서울, 경기/인천, 대전/충정, 

대구/경북

- 핵심 품질 다소 취약(시간불일치 
등)

- 상호작용 품질 양호 
- 환경 품질 일부 취약(주차, 동반 공

간)

간헐적 
이용자

- 남성 40~50대, 사무직
- 청소년 자녀 유
- 대구/경북

- 핵심 품질 매우 취약 
- 상호작용 품질 일부 취약(유연성, 

기회 균등)
- 환경품질 다소 취약(입지, 주차, 동

반 공간)

잠재적 
이용자

- 성별영향 없음
- 50~60대, 농/임/어업, 자영

업, 생산/노무직
- 강원/제주, 광주/전라

- 핵심 품질 심각히 취약
- 상호작용 품질 취약(이용편이, 유

연성, 기회균등)
- 환경 품질 취약(입지, 주차, 쾌적

성, 식음료 공간 등)

<표 5-5> 참여집단 구분에 따른 특성 및 품질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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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결론 및 시사점

문화서비스와 관련된 여건진단, 수요·공급 분석, 참여여정을 진단하고, 관련 이슈를 도출하였다. 그리고 관련 이슈를 

중심으로 문화서비스의 개선 영역을 설정하였다. 전반적으로 수요와 공급에서 불일치가 일어나는 상황으로 진단하였

고, 시설공급, 시간의 적합성, 품질의 적합성, 비용의 적합성, 대상의 적합성으로 영역의 개선이 필요하였다. 개선 전략

은 각 과제에 공통적으로 적용되어야 할 정책의 철학 및 목표로 1) 문화서비스의 공급의 효율화, 2) 수요자밀착형 문화

서비스로 전환, 3) 문화서비스의 포용성 확대 등이 필요하다.   

구분 문화서비스 개선 과제 관련 이슈 진단

시설의 
공급

- 수요ㆍ공급 실태조사
- 생활권 시설 공급 
- 전달체계의 재구조화
- 거점 시설의 서비스 다변화
- 노후 공간의 리모델링 

- 공급량 충분, 지역 불균형
- 생활권 공간 선호
- 타 부처 전달체계 이용 증가 
- 공간의 쾌적성에 대한 요구 

시간의 
적합성 - 서비스 시간매칭 모델 개발 - 주 52시간 근무제 

- 서비스 이용 가능시간

품질의 
적합성

- 서비스 품질의 향상(서비스 
인력 관리, 
콘텐츠 접근성 향상)

- 서비스 디자인단 운영 

- 품질에 대한 기대수준 상승 
- 공연 등에 대한 선호 증가
- 포용적 서비스에 대한 요구 

비용의 
적합성 - 고품질 서비스의 포용성 확대 - 문화향유의 양극화

- 문화서비스 비용의 부담  

대상의 
적합성

-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 모델 개
발

- 포용적 문화서비스 모델 개발
(장르를 넘어 삶의 질에 개입)  
  

- 저출산 고령사회(육아계층 수
요 증가, 노인계층 주요 수요 계
층으로 등장)

- 복합서비스에 대한 요구(삶을 
중심으로 복합적 요구)  

- 지속적으로 배제되는 사람들
(개인, 가구, 지역 특성)

<표 5-6> 문화서비스 개선 전략

1. 문화서비스 공급의 효율화  
문화서비스 시설이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반면, 문화서비스 이용률은 제자리걸음이다. 공급량만 늘리는 것으로는 

한계에 부딪혔거나, 수요와의 불균형이 발생하는 지점이 있다고 진달할 수 있는 대목이다. 향후에도 특별히 문화정책

의 전환이 없다면 문화서비스 시설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다. 문화서비스 공급량이 증가한다는 것은 한편으로 반가

운 일이지만, 한편으로는 부담이 되는 일이기도 하다. 수요가 없는 지점에 공급이 증가하게 될 경우, 과잉공급 상황에 

이르게 되고 정치권에서는 예산 낭비 등의 이유로 예산삭감을 고려할 수도 있다. 

다양한 방식의 정책 전환을 고려할 수 있지만, 현재 가장 최선은 기존의 서비스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국민들

이 문화서비스를 찾게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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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요자밀착형 문화서비스로 개선 
최근 들어 수요자의 요구는 다양하고 복잡해지고 있다. 시설의 충분성이 어느 정도 확보된 가운데, 문화서비스의 질

적인 측면에 개선에 대한 의견이 증가하고 있다. 이미 다양한 문화서비스를 경험한 사람들의 기대 수준이 높아진 까닭

이다. 따라서 이제는 양적인 확충 뿐 아니라 국민의 기대 수준에 부응하는 문화서비스의 질적 전환이 일어나야 할 시점

이다. 

3. 문화서비스 포용성 확대  
일반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문화서비스 수요의 공통 제약인 시간부족, 비용부담 등을 제외하고도 문화서비스 공급과 

수요의 구조적인 문제로 인해 발생하는 배제가 나타나고 있다. 

문화서비스 공급의 시간은 직장인, 남성을 구조적으로 배제하고 있고, 문화서비스 공급이 인구/가구 구조를 감안하

지 못해서 노인, 다문화 가구에 대한 서비스가 취약하기도 하다. 수요자의 문화적 역량을 일정수준 이상으로 전제하고 

공급되는 프로그램은 문화적 역량/관심을 가질 기회가 없었던 사람들, 중요한 삶의 문제로 인해 애초에 여력이 없는 사

람들을 지속적으로 배제하고 있다. 또한 문화콘텐츠 기대수준 상향평준화는 기대수준에 맞는 콘텐츠의 비용의 압박을 

가속화하고 있다. 게다가 기존의 문화소외계층으로 분류되던 경제적 소외계층, 장애인 등에게서 이런 격차는 증폭되고 

있다. 

따라서 기존의 천편일률적인 문화소외계층 구분은 무의미하고, 개인, 가구, 지역의 수요 구조적 특징이 수렴된 문화

서비스 이용자 그룹 구분 중 문화서비스의 잠재적 이용자, 비이용자의 참여를 강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한 상황이

다. 이용자중 가장 서비스 이용에 가장 취약한 집단을 대상으로 서비스 개선이 이루어지면 상대적으로 취약하지 않은 

집단까지 만족시킬 수 있는 서비스 개선이 이루어 질 수 있다. 더 포용적이 된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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